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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

며, 그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발생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성 질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질병 중 하나가 치매이며, 

치매 환자 발생 수는 2019년 79만 명에서 2030년 136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

다양한 원인 질환 중에서도 알츠하이머 치매(Alzheimer 

Dementia, AD)는 전체 치매 환자의 71.3%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흔하며[2],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알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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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머 치매 유병률은 7.77%를 기록하고, 65세 이상 치매 환

자 중에서는 76%를 차지한다[1].

치매는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타인의 도움 없이는 독

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어려워 지속적인 돌봄과 간

호가 요구되는 대표적인 퇴행성 만성 질환이다[3]. 치매 환자

의 인지 기능상의 저하 및 문제행동 증상 악화에 따라 가족들

은 높은 부양부담감과 심리적, 육체적인 질환, 사회적 고립, 재

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4], 이는 결국 치매 환자를 시설에 조

기 입소시키는 요인이 된다[5]. 이처럼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

족은 치매 환자의 기능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돌봄제공자의 돌봄 경험에 대한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

최근 핵가족과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함에 따라[6], 가족

구조 변화로 노인 부부 가구 형태가 많아졌고, 치매 환자를 돌

보는 배우자가 주 부양자로 증가하면서[7], 노인 배우자를 새

로운 돌봄 주체로 인식하게 되었다[8]. 이러한 부양 현실의 변

화를 고려했을 때 노인의 배우자 돌봄은 노년기 삶의 한 부분

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9]. 많은 경우, 치매 환자를 돌보는 

배우자도 노인 연령으로 부양을 받아야 하는 연령임에도 불구

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면서[7] 돌봄 역할 부담이나, 

경제적 부담, 신체적 건강 문제, 소진이나 스트레스가 심할 수 

있다[10]. 결국 치매 환자를 돌보는 배우자들도 건강상의 위협

을 받아 잠재적인 환자가 될 수 있다[11]. 이는 주 부양자인 노

인 연령의 배우자가 다른 가족 돌봄자들에 비해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힘든 부양 현실을 겪을 수 있기에 배우자들의 치

매 돌봄 경험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남성, 여

성 배우자들의 젠더별 특성을 고려한 중재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과 

우울 및 스트레스 완화의 중요성[11-13] 등 가족 전체를 대상

으로 한 양적연구와 치매 환자를 돌보는 딸 또는 며느리 대상

의 질적연구[14]가 대부분 수행되었다.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

로 인한 돌봄의 인식 및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배우자 돌봄 관

련 질적연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치매 환자를 돌보는 배우자에 

관한 국내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아내를 대상으로 한 경

험 연구[15]와, 남편을 대상으로 한 경험 연구[16,17], 그리고 

배우자 양측 돌봄 경험에 대한 연구[6,18]로 나눠진다. 이들 연

구는 가족 전체가 아닌 배우자 개인의 돌봄 경험 자체를[9] 이

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나 남성, 여성 배우자 각각의 경험에

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 이와 같은 한계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족 지지 프로그

램에서도 볼 수 있는데,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정서적 지

지나 우울, 부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은 많지만, 남성, 여성 배우자 각각의 돌봄 제공 경험을 접목한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우선적으로 남

성, 여성 배우자 각각의 돌봄 경험 의미에 대한 본질과 다른 시

각의 접근을 통한 이해가 필요하다. 

배우자 성별에 따라 치매 환자에 대한 관리계획과 전체 돌

봄 환경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 연구에서 남편은 돌봄을 하

나의 업무로 보며 접근하고 수행해 가는 반면, 아내는 부모와 

자식 관계의 돌봄의 모습으로 치매 돌봄을 인식하고 치매에 

걸린 배우자를 보살피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환자를 보

호한다는 것으로, 성별의 성향에 따라 치매 환자를 돌보는데 

차이를 보였다[19]. 이처럼 치매 환자와의 돌봄 관계에서 누가 

돌봄제공자가 되는지에 따라 적응 양상의 차이를 보였으며

[20], 특히 치매 환자를 돌보는 남성 배우자는 제도적 욕구를 

보이는 반면 여성 배우자는 돌봄 관계의 질에 영향을 받는 것

으로 나타나 서로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21]. 

또한 성별에 따른 수행 및 대응 방법 등에 따른 다양한 접근 방

식의 관리는 돌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19]. 이에 질

적연구를 통해 치매 환자를 돌보는 남성, 여성 배우자가 치매 

환자를 돌보면서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 때문에 소진되며, 어

떤 역할의 변화를 갖고, 치매 환자를 돌보는데 미치는 영향 요

인은 무엇이며, 성별에 따른 차이점과 유사점은 무엇인지 등

의 심층적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를 돌보는 남

성, 여성 배우자의 돌봄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서 질적연구방법을 선택하고 그중에서도 Colazzi [22]의 현상

학방법을 이용하고자 한다. 현상학방법을 통해 남성, 여성 배

우자들의 경험 현상을 기술하고 분석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본

질적인 구조와 본질을 이해하고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며 이는 

남성, 여성 배우자 각각 다른 성별의 관점에서 탐색한다는 것

에 의의가 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를 돌보는 남성, 여

성 배우자의 돌봄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기술하는 것이며, 연구 질문은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를 돌보

는 남성, 여성 배우자의 돌봄 경험의 의미와 본질은 무엇인

가?’이다.



Vol. 24 No. 3, 2022 259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를 돌보는 남성, 여성 배우자의 돌봄 경험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를 돌보는 남성, 여성 배우

자의 돌봄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Colaizzi [22]

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질적연구이다.

2.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 참여자는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를 돌보는 남성, 여

성 배우자이면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가족, 치매 환자 돌

봄기간 1년 이상, 면담 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는 자를 선

정기준으로 목적적 표본 추출하였다.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 총괄팀장과 담당자를 만나 연구의 목적과 방법

을 설명하였고, 자료수집에 대한 허락을 받은 후 연구 참여자 

선정기준에 부합한 대상자를 추천받았다. 추천받은 대상자에

게 연구자가 직접 전화 연락하여 참여 여부를 재확인하고 만

날 약속을 정하였으며, 대면 시 연구목적과 연구 절차를 설명

한 후 서면동의를 받았다. 연구 참여자는 남성, 여성 배우자 각

각 6명으로 총 12명을 선정하였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였

다. 방법은 비구조화된 연구 질문을 통한 일대일 개별 심층 면

담으로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장소는 면담에 방해받지 않는 

센터 내 상담실을 이용하였다. 개인 심층 면담 소요시간은 참

여자에 따라 최소 50분에서 최대 100분으로 제한하였고 횟수

는 개인당 1~2회로 설정했다. 2차 면담의 경우 코로나 상황으

로 인해 유선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연구자가 직접 시행하였으며, “돌봄을 담당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돌봄 현실에 대한 상태를 말씀해 주세

요”, “돌보는 것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돌봄 후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돌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돌봄 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던 것은 무엇입니

까?” 등의 구체적이고 개방형인 질문으로 진행하였다.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자는 공감하는 표현을 표출하며 분위기를 

편안하게 유지하였고, 면담 동안에 연구 참여자의 태도와 반

응,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인 표현도 따로 메모 하였다가 자료분

석에 사용하였다. 면담 전에 연구 참여자에게 녹취 동의를 얻

은 후 녹음기를 사용하였으며, 녹음된 내용은 최대한 빠른 시

간에 연구자가 직접 연구 참여자의 언어 그대로 필사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반복해서 듣고 읽으면서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이해가 되지 않거나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통화를 통해 추가로 자료수집을 하였

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Colaizzi [22]가 제시한 현상학 연구

에서의 6단계 자료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1단계는 연구 참

여자와의 면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읽으며 의미

를 탐구하고, 참여자의 돌봄 경험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파

악하였다. 2단계는 앞 단계에서 파악한 의미 있는 진술에서 알

츠하이머 치매 환자를 돌보는 배우자가 경험한 현상과 관련한 

진술 내용에서 의미 있는 문구나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하였

다. 3단계는 연구자가 추출한 의미 있는 진술을 일반적인 형태

로 재진술하며 연구 참여자가 말한 의미를 왜곡하지 않고 명

확하게 전달하고자 주의를 기울였다. 4단계에서는 재진술로

부터 공통된 의미를 도출하고, 이를 다시 분류하여 경험의 의

미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주제 묶음으로 범주화 하였다. 

5단계는 도출된 주제와 주제 모음, 범주를 기반으로, 알츠하이

머 치매 환자를 돌보는 배우자의 돌봄 경험에 대한 본질적 구

조를 명료하게 드러나도록 최종 기술하였다. 6단계에서는 기

술된 내용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참여자 세 명에게 주제 

및 주제 모음을 중심으로 보여주고, 자신들의 경험과 일치함

을 확인하였다.

5. 연구자의 민감성 및 연구의 타당성 확보

본 연구자는 치매센터에서 수년간 근무하는 동안 치매 환

자 및 가족과 관련된 교재 제작에 참여하며 다수의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치매 가족 돌봄에 관한 교육 및 연구 업무를 수행

해 왔다. 또한 치매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수차례 면담 및 교

육을 제공한 경험이 있으며, 이를 통해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

의 어려움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

로 본 연구자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 중에서도 남성, 여성 

배우자의 돌봄 경험의 본질을 밝혀 이와 관련된 총체적인 현

상을 이해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연

구방법론과 관련된 민감성 확보를 위해 대학원에서 노인 간호

학 분야를 전공하고 있으며, 학위 과정에서 질적연구방법론을 



260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이진희·홍(손)귀령

이수하고, 대한 질적연구 학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학회에서 

실시하는 세미나와 워크숍에 참석하면서 질적연구의 실제와 

방법론적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치매 노인

과 돌봄제공자에 관한 다수의 인터뷰 및 연구 경험이 있는 간

호학 교수 1인이 함께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Guba와 Lincoln [23]

가 제시한 신뢰성(credibility), 적합성(applicability), 감사가

능성(auditability), 확증성(confirmability)의 기준을 고려하

였다. 본 연구자료에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를 돌보는 배우자로 자신의 경험을 잘 이야기해 줄 수 있

는 사람을 참여자로 선정하였고, 면담 시 개방형 질문을 통해 

참여자의 시각과 관점이 최대한 반영된 경험을 자료로 수집하

였다. 또한 면담 시 녹음한 내용을 들으며 참여자의 표현이 왜

곡 및 누락 되지 않고 작성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참여자들의 

경험 현상을 있는 그대로 글로 적어 자료의 신뢰성을 높였다. 

자료수집과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는 편견과 선입견을 방지하

기 위해 판단 중지를 하였으며 연구자가 필사한 분석과 해석

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참여자 세 명에게 보여주며 본인의 경

험이 잘 반영되었는지 검증과정을 통해 신뢰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적합성 확보를 위해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 두 명에게 검토를 의뢰하였고, 그들

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공감하는 진술인지를 확인하며 

자료의 적합성을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감사가능성에서는 연

구의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기록하였으며, 분석 단계에

서 Colaizzi [22]의 현상학적 연구방법 절차를 준수하였다. 마

지막으로 확증성은 신뢰성, 적합성, 감사가능성을 충족 시 확

립되며, 연구자의 편견과 선입견 등이 개입되어 참여자 진술

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였고, 자료수집과 분석

에서도 중립성을 갖고 연구결과를 도출하려고 노력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승인(P01-202109-23-002)을 받은 후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면담 시에는 

녹음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경우

에만 서면동의를 받은 후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면담 내

용은 연구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의 비

밀을 보장하고, 면담 중 참여를 원치 않을 시에는 언제라도 거

부할 수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보관하

고 그 누구에게도 유출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다. 면담 종료 

후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참여에 대한 보답으로 소정의 사례비

를 제공하였다.

연 구 결 과

본 연구의 참여자는 총 12명으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를 

돌보는 남성, 여성 배우자 각각 6명이다. 참여자의 배우자는 

모두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받았으며, 배우자 돌봄 기간은 

평균 6년이었고, 돌봄 시간은 하루 당 24시간 7명, 10시간 5명

이었다. 참여자들은 치매 환자와 모두 동거하였으며, 1명을 제

외한 11명의 참여자는 자녀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치매안심

센터 이용은 12명이었으며, 치매안심센터를 제외한 서비스 

이용에 7명은 타 서비스를 중복하여 이용하였다(Table 1).

본 연구의 결과인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를 돌보는 남성, 여

성의 돌봄 경험의 범주와 주제 모음은 다음과 같다(Table 2).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를 돌보는 남성 배우자의 돌봄 경험의 3

가지 범주는 ‘다른 형태의 돌봄 역할을 수용함’, ‘외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돌봄’, ‘가족에게 얻은 신뢰로 이어가는 돌

봄’이었고, 여성 배우자의 돌봄 경험의 3가지 범주는 ‘또 다른 

돌봄을 감내함’, ‘자신만의 돌봄 틀에서 벗어나려고 함’, ‘남편

의 존재에 대한 필요성을 재인식함’으로 도출되었다.

[남성 배우자]

범주 1. 다른 형태의 돌봄 역할을 수용함

남성 배우자들은 아픈 아내를 보며 지난 날 가정에 신경을 

못 쓴 것에 대한 후회의 모습을 보였고, 지금까지 어머니와 아

내로서 희생한 배우자의 삶에 대해 회고하며 보답의 마음으로 

아내를 돌본다고 하였다. 남성 배우자들은 치매 환자인 아내

를 돌보면서 하지 않았던 집안일을 하게 되었지만 새로운 역

할에 잘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익숙하지 않

은 돌봄 역할을 이어나갔다. 이에 ‘다른 형태의 돌봄 역할을 수

용함’ 범주에 해당하는 남성 배우자들의 주제 모음은 ‘보답하

는 마음으로 돌봄’, ‘낯선 집안일에 적응하려고 노력함’으로 

이루어졌다.

주제모음 1. 보답하는 마음으로 돌봄

남성 배우자들은 경제적 활동으로 인해 가정에 신경을 쓰

지 못해 아내에게 해준 것이 없다고 하였다. 치매 환자인 아내

를 돌보는 것은 평생 뒤에서 열심히 도우며 희생한 아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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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를 돌보는 남성, 여성 배우자의 돌봄 경험

한 보상의 마음을 담은 보답의 돌봄이라고 하였다. 

젊은 날, 바쁘다는 핑계로 애들도 잘 못 보고 사랑도 많

이 주지 않았는데... 나이 먹으니깐 후회돼. 애엄마가 고생

많이 했지. 엄마라도 내가 잘 보살펴야지.(남 1)

아내는 애들도 잘 키우고 비교적 살림살이도 알뜰하게 

잘 했고...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깐. 내가 돌봐야지. 아프

기 전까지 아내가 옆에서 도움을 많이 주었지. 내 나이가 

88세인데.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돌보려고.(남 3)

지금까지 아내가 고생한 거 내가 이제 보답해 줄 차례

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보살피다가 같이 가지. 나

는 우리 마누라 절대 어디 안 보내. 마누라는 내 인생의 전

부야. 나한테 일생을 바쳤기 때문에 그것에 보답하는 거

야.(남 5)

주제모음 2. 낯선 집안일에 적응하려고 노력함

남성 배우자들은 젊었을 때 대부분 집안일을 한 적이 없다

고 하였다.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아내이기 때문에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2)

Participants Gender
Age

(year)

Diagnosis 
of care 

recipients

Duration of 
caregiving

(year)

 Caring 
hours 

per day

Cohabi-
tation

Having 
children

Do you use 
service of 
dementia 
center?

Any service you use 
other than that from 
the dementia center? 

 1 Male 79 AD  2 24 Yes Yes Yes No

 2 Male 74 AD 11 10 Yes No Yes Yes

 3 Male 88 AD 13 10 Yes Yes Yes Yes

 4 Male 79 AD  7 24 Yes Yes Yes No

 5 Male 81 AD  3 24 Yes Yes Yes Yes

 6 Male 75 AD  1 24 Yes Yes Yes Yes

 7 Female 80 AD  6 24 Yes Yes Yes No

 8 Female 72 AD  8 10 Yes Yes Yes Yes

 9 Female 71 AD  8 24 Yes Yes Yes No

10 Female 85 AD  4 10 Yes Yes Yes Yes

11 Female 73 AD  3 24 Yes Yes Yes No

12 Female 71 AD  6 10 Yes Yes Yes Yes

AD=Alzheimer's disease.

Table 2. Categories and Clusters of Themes

Categories Clusters of themes

Male Adapting themselves to a different 
type of role

․ Caregiving to compensate a dept of gratitude 
․ Trying to get used to an unfamiliar chore

Actively utilizing the external 
resources

․ Being positive to deal with a situation
․ Being active in expressing of their desire to utilize the external resources

A caregiving being sustained by trust 
attained from the family members 

․ Being trusted and appreciated by the family members 
․ Life satisfaction stemming from being trusted

Female Bearing with an additional caregiving ․ Being rely on God to control their mindset
․ Bearing with physical exhaustion

Trying to break out of a caregiving 
bubble

․ Required to have someone to talk 
․ Inner peace stemming from socialization with others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the 
existence of a husband

․ Wishing to be together 
․ Fear of being left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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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배우자들은 빨래, 요리, 청소 등 해보지 않은 새로운 역할

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정의 정리 정돈을 잘 해진게 달라진거 같아. 남들이 

와서 보고 느끼는 것도 신경쓰이고. 무엇 보다도 청결해

야지.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리고 요리는 내가 하진 

않어. 재료가 어디 있는지 까먹고 해서 내가 요리 할 때 옆

에서 도와줘 보조야 보조. 요리는 못 해도 보조는 잘해.

(남 1)

가정 일을 한 번도 안 했어.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쓸 일

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는 아내가 했던 가계부 적는거, 

집안일 하는거 다 내가 하지.(남 3)

아내가 손빨래 하는 걸 좋아해... 그래서 빨래도 손으로 

해야 되. 옆에서 지켜보거든. 그리고 요리하는 건 마음만 

먹으면 해. 똑같이는 못 하지만 비슷하게 따라 할 수 있

어.(남 4)

범주 2. 외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돌봄

남성 배우자들은 치매 환자를 돌볼 때 필요한 치매 관련 교

육 및 건강관리 정보와 돌봄에 있어 정책적으로 어떤 형태의 

서비스가 있는지, 이를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지 등 외부 자원

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또한 치매인 아내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모습

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에 ‘외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돌

봄’ 범주에 해당하는 남성 배우자들의 주제 모음은 ‘상황에 긍

정적으로 대처함’, ‘외부 자원에 대한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

현’으로 이루어졌다.

주제모음 1. 상황에 긍정적으로 대처함

남성 배우자들은 힘든 돌봄의 상황이지만, 자신이 건강해

야 아내를 끝까지 보살필 수 있기에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한다

고 하였고, 이전에 하지 않았던 일들을 시도하며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려고 하는 등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대처하

는 모습을 보였다.

치매 환자를 즐겁게 하는 것, 가정 분위기를 좋게 하는 

것, 그게 젤 중요하지. 그러면 우리 아내도 치매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 하는데.(남 1)

치매도 잘 모르고... 할 줄 아는게 없지. 그래서 연구했

어. 경로당 할머니들한테 요리 하는거, 빨래 하는거, 물어

도 보고, 인터넷 보면서 공부도 하고 했지. 어떻게 하겠어. 

잘 해봐야지.(남 3)

일단 해보는 거야... 잘 하려는 것은 욕심이고. 해보지 

않던 것들이라 요리 같은 것은 인터넷 동영상 보고 하기

도 하고, 밖에 나가면 많자나. 사서 집에서 끊이면 되는거 

그런거 사고, 같이 운동도 하고. 좋은 생각 많이 해야지 그

래야 나도, 애엄마도 즐거워.(남 4)

주제모음 2. 외부 자원에 대한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현

남성 배우자들은 돌봄에 필요한 교육과 정보에 관심을 가

지며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하고, 정책적으로 

돌봄에 궁금했던 것도 질문하며 외부 자원에 대한 욕구를 표

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른 것보다도 뭐 해서 먹는게 제일 귀찮지. 방금 차려

서 먹었는데 금방 밥시간이고... 다른 지원보다도 음식 키

트 같은 거. 그런 걸 주면 좋겠어.(남 4)

교육을 들어보긴 했지... 근데 어떤 상황에 접목해야 하

는지 알 수가 없으니깐. 증상별로 교육 프로그램은 없나? 

우리 아내한테 맞는 것이 없어. 돌볼 때 필요한 정보는 누

가 알려주는 거야? 어디서 봐야 하는 거야?.(남 5)

나는 기저귀 채우는거, 씻기는거, 휠체어 태우는 거, 이

런 거. 처음에 할 때는 흉내 내는 것도 힘들었어. 실질적인

거... 그런걸 알려 줘야 도움이 되지... 할 줄 아는게 없으니

깐 답답해.(남 6)

범주 3. 가족에게 얻은 신뢰로 이어가는 돌봄

남성 배우자들은 돌봄에 있어 가족에게 받는 신뢰와 인정

이 중요하다고 하였고, 젊은 날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신

뢰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가족에게 얻는 신뢰에 집중하는 모

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가족에게 받은 신뢰는 힘든 돌봄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며, 만족하는 삶으로 이어

진다고 하였다. 이에 ‘가족에게 얻은 신뢰로 이어가는 돌봄’ 범

주에 해당하는 남성 배우자들의 주제 모음은 ‘가족에게 받는 

신뢰와 인정’, ‘신뢰로부터 오는 삶의 만족’으로 이루어졌다.

주제모음 1. 가족에게 받는 신뢰와 인정

남성 배우자들은 외부 사람에게 신뢰를 얻거나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지만, 아내를 돌보기 시작하면서는 가족에게 받는 

신뢰와 인정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가족을 위해 돌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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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내한테 인정받고 애들한테 인정 받는거 그거, ‘내가 

한다고 해도 만족하지 못 하겠구나’ 싶지만. 할 수 있을 때

까지 해야지. 그래도 가족밖에 없자나.(남 1)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게 아냐. 10년 이상 돌보니

깐 나를 믿는거지. 아니, 믿음이 생긴거지. 10년이 말처럼 

쉽나... 그래도 가족이 있으니깐 어찌어찌 여기까지 왔

네.(남 3)

애들이 주말에 와서 엄마 보고 나서 나보고 돌부처래. 

요양원에 보내자고 하는데... 내가 안된다고 하니깐 본인

들이 모시겠다고 했어. 내가 나이가 많자나. 근데 어떻게 

그래. 엄마가 그렇게 하는데도 내가 끝까지 보살펴야지. 

애들이 마음이 쓰인다고 하지만 내가 낫지, 그래도 내가 

봐야지. 애들이 남편만 하겠어?(웃음).(남 4)

주제모음 2. 신뢰로부터 오는 삶의 만족

남성 배우자들은 돌봄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이나 아내에게 

신뢰를 얻게 되면 지친 돌봄의 상황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하였고 결국 만족하는 삶으로까지 이어졌다.

은퇴하고 아내랑 마음 놓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치매

가 오더라. 백프로의 즐거움은 없는 것 같았어. 근데 가족

들이 나를 믿어주니깐 힘이 나고 엄마 덕분에 가족이 더 

끈끈해졌지. 증상이 나올 때 나도 힘들거든? 근데도 다른 

평범한 삶이 부럽지 않아.(남 3)

가족들이 내가 엄마 보는거 보고 아빠 대단하다고 했

지. 내가 생각해도 대단은 해. 지금 상황이 이래도 우리는 

엄마랑 끝까지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 거야.(남 5)

힘들지... 돌보는거 쉬운일 아니야... 내가 나이를 먹어

서가 아니야... 치매는 고약해... 그런데 그래도 아내가 내

가 하는 반찬만 먹는데 남이 한 반찬은 안먹어. 그러니 내

가 힘들어도 아내가 좋아하니깐 나를 믿어주니깐 내가 계

속해야지. 그거면 됐지. 난 그것으로 만족해.(남 6) 

[여성 배우자]

범주 1. 또다른 돌봄을 감내함

여성 배우자들은 늘상 하던 익숙한 돌봄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게 되는 상황에 또다른 돌봄을 감내해야 한다고 하였다. 

치매 환자 돌봄에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며 특히 치

매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정신적, 육체적 힘듦을 겪게 되는데 그

런 상황에 마주했을 때 참여자들은 신에게 의지하려는 모습

을 보였다. 또한 비교적 여성보다 체구가 큰 남편을 들고, 옮

기고, 입히고 하는 등 차이나는 신체구조로 육체적 피로가 쌓

였지만 견뎌내며 돌봐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또다른 돌봄을 

감내함’ 범주에 해당하는 여성 배우자들의 주제 모음은 ‘신에

게 의지하며 마음을 다스림’, ‘육체적 버거움을 견뎌냄’으로 

이루어졌다.

주제모음 1. 신에게 의지하며 마음을 다스림

여성 배우자들은 돌봄을 통해 얻게 되는 정신적 스트레스

나, 인지가 저하된 남편에게 했던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기도 

하면서 얻게 된 지친 마음을 신에게 의지하며 위로를 받고 마

음을 다스린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힘들고 화가 나서 같이 화내고 하면 어느 순

간 내가 자책을 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정상이 아닌데 환

자인 사람이랑 같이 이러고 있는게 뭐하는 짓인지.(여 2)

남편이 원래는 자기가 밥도 차려 먹고 했는데... 막 던

지고... 집에 있는 것이 다 깨졌어요... 어쩔때는 미울때가 

있어요... 아... 살인이라는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겪어

보지 않으면 모르죠... 하지만 기도했죠... 믿음이 있기 때

문에... 하나님... 하나님도 사랑하는 아들인데... 저도 천

국가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마음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

요. 하며 마음을 다스리기도 하죠.(여 4)

참 정직하고 물욕이 없던 사람이였는데... 자꾸 물건을 

주머니에 넣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 물건을 여기저기에 

옮기고... 쓰레기통에 오줌을 누고 하는 증상이 나오는

데... 그래도 내 마음을 달래요. 화가 나면 하나님에게 나 

죄짓게 하지 않도록 기도해요.(여 6)

주제모음 2. 육체적 버거움을 견뎌냄

여성 배우자들은 신체적으로 차이가 나는 남편을 들고, 씻

기고, 입히는 작업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

단한 일이라고 하였으며, 자신도 고령으로 몸이 쇠약해 건강

이 더 나빠지는 상황이지만 남편을 돌보기 위해 견뎌야 한다

고 하였다. 

기저귀를 채워도 자꾸 벗어나. 내가 아주 대변 치우는 

것 때문에 골치가 아파 죽겠어. 겨울에는 얼마나 더 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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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알아? 벗기고 입히고 사람은 크지. 관절이 안 좋아져서 

침 맞으러 다녀. 내가 사실 구강암이거든? 수술을 15번을 

했어. 이게 왜 생겨 다 애 아빠 때문이지. 그래도 쉬지 못

하고 계속 돌보지.(여 1)

우리 남편은 증상이 아주 고약해요. 다른 치매 환자 증

상은 증상도 아니에요. 여기저기 침 뱉고, 돌아다니고, 던

지고, 때리고, 잠도 안자고... 저만 찾아요... 제가 보기에

도 연약해 보이잖아요. 씻기는 것이 힘이드는데... 저도 나

이는 먹지 남편은 갈수록 심해지지... 내가 어떻게 될 꺼 

같아요.(여 2)

나도 이제 나이가 많은데. 너무 힘이 드니깐. 나는 보다

가 아니다 싶으면 요양원이든 보내고 싶어. 내가 죽겠는

데. 힘이 쎄자나 감당이 안되. 그래도 견디면서 해야지 어

쩌겠어.(여 5)

범주 2. 자신만의 돌봄 틀에서 벗어나려고함

여성 배우자들은 돌봄을 제공하다가 소진된 자신의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힘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

어하며 말할 상대가 필요함을 호소하였다. 또한 모임이나 활

동 프로그램 참여 등 적극적으로 외부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

해 마음의 안식처를 찾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여성 배우

자들은 자신만의 돌봄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를 통해 소진된 마음을 해소하면서 돌봄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자신만의 돌봄 틀에서 벗어나려고함’ 범주에 해

당하는 여성 배우자들의 주제 모음은 ‘말할 상대가 필요함’,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찾은 마음의 안식’으로 이루어

졌다.

주제 1. 말할 상대가 필요함

여성 배우자들은 홀로 돌봄을 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돌봄으로 인해 지친 마음을 누군가에게 풀고 싶

지만, 함께 마음을 나눌 사람이 마땅하지 않아 돌봄의 힘듦이 

배가 된다며 말할 상대가 필요하다고 표현하였다.

요양보호사도 좀 써보려고 하는데 안해. 본인이 뭐든

지 거절을 해. 남편이 나가는 걸 귀찮아 해서 집에만 있으

니깐. 힘들어. 내가 아들이 둘이 있거든. 딸이라도 있으면 

전화해서 하소연 하고 싶어. 어디 말 할 곳도 없어... 사람

이 그립더라.(여 1)

주변에 아무도 없지... 아빠랑 나랑 둘만 사니깐.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 답답할 때... 그럴 때 누군가와 말하

고 싶은데 없으니깐. 혼잣말이 느는거 같기도 해요.(여 3)

아저씨도 봐야 하는데 애들도 (손주) 봐주고 있어요. 

정말 애들처럼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니고 속터져요. 징글

맞아. 버거워요.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워낙 바쁘니깐 말

할 시간도 없고. 그나마 손자들이 있어서. 그냥 거기에다 

말하는거야. 말상대가 되니깐 그나마. 나 혼자 이러고 있

는게 어쩔때는 불쌍해.(여 5)

주제 2.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찾은 마음의 안식

여성 배우자들은 돌봄으로 인해 얻게된 힘든 마음을 해소

하기 위해 외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참여하며 다양

한 사람들을 만나는 관계 속에서 마음의 안식을 찾았다고 하

였다.

사람들이랑 등산 다니면서 수다 떨고, 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참여해서 그림도 그리고, 만들기도 하고. 하고 

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사람 사는거 같아.(여 1)

코로나만 아니면, 운동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했을 

텐데. 그전에는 여러가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딜 

못 나가니깐...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거라도 해야 또 힘

이 나고 집에 가면 또 반복이지만, 그래야 또 돌볼 수 있어

요.(여 5) 

남편 보려면 제 마음이 중요해요. 저의 기분에 따라 상

대방을 대하는 것이 달라지거든요. 나가서 봉사활동도 하

고, 자조모임에서 만난 다른 가족들과 커피도 마시기도 

해요.(여 6)

범주 3. 남편의 존재에 대한 필요성을 재인식함

여성 배우자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돌봄 상황과 변해가는 

남편의 모습에서 막막하기도 했지만, 함께 있기를 원했고, 시

간이 흐른 뒤 남편의 부재로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해 두려움

을 표현하기도 하였으며, 남편 존재의 필요성을 재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남편의 존재에 대한 필요성을 재인식

함’ 범주에 해당하는 여성 배우자들의 주제 모음은 ‘함께 있

길 바라는 마음’,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루

어졌다.

주제 1. 함께 있길 바라는 마음

여성 배우자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돌봄이지만 그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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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편의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짠하다고 하였다. 치매 증상

으로 힘들게 할 때 순간 밉다가도 같이 살았던 정으로 금세 안

타까운 마음이 들고, 불쌍하게 여겨지기도 하면서 이런 남편

이지만 함께 있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였다.

초반에는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니니깐... 내가 더 나쁜사람이

다 저 사람은 환자인데... 오랜 시간 돌보다 보니 이제는 

그 사람이 지금 기분은 어떤지, 어떤 걸 원하는지 다 아니

깐... 그래도 끝까지 같이 있어야죠.(여 2)

같이 있으면 서로 싸우고, 울고. 이렇게 살아요. 그래도 

없는 것 보단 나아요. 혼자보단... 저런 사람이라도 옆에 

있는 게 낫죠.(여 3)

밉다가도 딱해. 저 양반 보다 내가 먼저 가면 저 양반은 

어떻게 하나... 요양원에 간다고 하니 목이 메이고. 그래서 

보내는 것은 엄두가 안나. 그래도 부부인데. 끼고 살아야

지..(여 4)

주제 2.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여성 배우자들은 남편을 돌보다 문득 미래에 혼자 남겨지

게 되는 상황을 생각할 때가 있으며, 남편의 부재로 혼자 남겨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진짜 힘들긴 해도 마음의 준비를 못 하겠더라고요. 지

지고 볶아도 같이 있어야지 혼자 있는 건 아무래도 좀 그

래.(여 1)

이곳에서 우리 둘밖에 없자 나요. 내가 보호자로 46년

을 살았는데. 내가 보살펴야지. 돌보다 보면 힘들어서 혼

자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가도 갑자기 혼자 될 생각 하면 

눈물이 나고 나는 여기서 혼자 어떻게 지내나 막 그런 생

각이 들고 그래요.(여 3)

(남편이) 나이도 들고 좋아지진 않지만 잘하면 좋아 질 

것 같아요.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안좋아지는게 너

무나도 보이는데... 그래도 받아 들이고 싶지는 안아요. 너

무나 다정했던 남편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하기 

두려워요. 우리 둘이 함께 하늘나라로 가게끔 기도해요.

(여 6)

논 의

본 연구는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를 돌보는 남성, 여성 배우

자의 돌봄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남

성 배우자 6명, 여성 배우자 6명의 참여자들과 심층 면담을 통

해 남성, 여성 배우자 각각 3개의 범주와 6개의 주제 모음을 도

출하였다. 남성 배우자의 돌봄 경험의 3가지 범주는 ‘다른 형

태의 돌봄 역할을 수용함’, ‘외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돌

봄’, ‘가족에게 얻은 신뢰로 이어가는 돌봄’이었고, 여성 배우

자의 돌봄 경험의 3가지 범주는 ‘또다른 돌봄을 감내함’, ‘자신

만의 돌봄 틀에서 벗어나려고 함’, ‘남편의 존재에 대한 필요성

을 재인식함’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결과,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를 돌보는배우자의 돌봄 경험에 성별 차이가 있음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남성 배우자의 첫 번째 범주인 ‘다른 형태의 돌

봄 역할을 수용함’에서는 젊은 날 일생을 바쳐 뒷바라지 해줬

던 아내에 대한 보답의 마음으로 돌봄을 한다고 하였고 돌봄

을 시작하면서 안 하던 집안일을 하게 되었기에 주변에 물어

보거나, 설명서, 인터넷 활용 등을 통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역

할 적응을 해나가고 있었다. 한 선행 연구에서는 돌봄을 제공

하는 남성 배우자들은 치매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배우

자를 생각하여 자신의 편안함이나 행복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

곳하지 않고, 그동안 환자에게 받았던 고마움을 보답할 기회

로 여기거나, 고생하며 살아온 배우자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 여기며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24] 본 연구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그리고 아내의 치매 발병 전 

전적으로 아내의 몫이었던 집안일까지 떠안게 되면서[17], 남

성 배우자는 다중 역할을 맡게 되었지만, 긍정적으로 수용하

는 모습이었다. 본 연구의 남성 배우자들은 돌봄 역할 수행을 

위해 활용 가능한 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운

영되고 있는 가족 프로그램은 대상은 모든 가족으로 이루어지

고 있으므로, 남성 배우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보여준다. 

남성 배우자의 두 번째 범주인 ‘외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

용한 돌봄’에서는 돌봄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에 대

해 적극적으로 욕구를 표출하였다. 남성 배우자들은 직접 돌

봄 역할뿐만 아니라 공적, 사적 돌봄 자원들을 관리하고 지역

사회 서비스를 많이 받는 경향이 있었는데[25], Lee [26]은 사

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부양 부담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본 연

구의 남성 배우자들은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아내를 

돌볼 수 있다며 마주한 돌봄 상황을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모

습을 볼 수 있었는데, 선행 연구에서도 환자를 두고 자신이 아

플까봐 걱정하는 것[18]은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다. 이에 남성 

배우자들의 돌봄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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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가 원활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인터넷 또는 Social Net-

workong Service를 통해 상황에 적합한 돌봄 가이드 또는 현 

제도 정보와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에 대한 실시간 확인 등 다

양한 서비스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성 배우자의 세 번째 범주인 ‘가족에게 얻은 신뢰로 이어

가는 돌봄’에서는 아내와 자녀에게 받는 신뢰와 인정은 지친 

돌봄을 이어가는 것에 힘을 얻게 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특히 

남성 배우자들은 신뢰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내가 아

프기 전에는 다양한 외부 사람들과의 신뢰관계 형성이 주로 중

점이 되었다면, 아내가 아프고 나서는 가족에게 받는 신뢰를 

중점으로 인간 관계 양상이 변화하였고, 그것이 지니는 의미는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었다. 선행 연구에서도 돌봄으로 인한 극

도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돌봄 동기를 통해 고통을 극복

하며[16], 노인에게 신뢰는 정신건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한다고[27] 했듯이 치매 환자와 그 외 가족 구성원과의 교류를 

통한 신뢰 형성은 결국 지쳐있던 돌봄에 활기를 찾고 나아가 

삶의 만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성 배우자의 첫 번째 범주인 ‘또다른 돌봄을 감내함’에서

는 평생 해 왔던 돌봄의 연장선으로 지친 마음을 신에게 의지

하며 마음을 다스렸고, 육체적 힘듦을 버텨내며 돌봄을 이어

갔다. 여성 배우자들은 결국 또다른 돌봄 책임을 자신이 감내

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이는 추후 건강 악화로 이어

질 우려가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신앙은 참여자들이 돌봄

으로 지치고 힘들 때 견딜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주는 것으로 나

타나며[24], 믿음이 돌봄 역할을 맡게 하고 또 맡은 역할을 지

속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28]. 남편과 신체적인 차이로 인

해 옷 입히기, 씻기기 등 매일 해야 하는 일상생활수행 작업에

서 육체적 피로를 가장 많이 호소하였으며,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들도 잠재적인 환자가 될 수 있다[12]. 이에 여성 배우자

의 육체적 건강 악화를 주의하고 건강 증진을 위한 중재가 필

요함을 알 수 있다.

여성 배우자의 두 번째 범주인 ‘자신만의 돌봄 틀에서 벗어

나려고 함’에서는 고된 돌봄으로 얻어진 정신적, 심리적 힘듦

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참여자들은 적극적으로 외부 활동을 

하며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몇몇 참여자들은 소통할 상대가 없음을 호소하기도 했다. 결

국 여성 배우자들은 자신의 돌봄 틀에서 벗어나 외부 자원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 소진을 해결하려는 양상을 파악할 수 있

었다. 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배회와 공격성, 반복된 질문과 

같은 치매 이상행동은 돌봄자들이 자신의 삶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 몸과 마음이 소진된 나머지 일상생활이 피

폐해지는 위기 단계를 초래하게 된다[24]. 본 연구의 여성 배

우자들도 남편의 이상행동으로 돌봄 위기를 겪고 있었고 그럴

때마다 외부로부터 안정감을 찾으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에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심리적 부담 및 우울을 감소시

킬 수 있는 가족 돌봄자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하며[29], 

특히 여성 배우자는 기존 프로그램 중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

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참여도를 높이고, 심리적 부담과 우

울 등의 감소를 위한 마음 공감 프로그램 형태의 개발이 필요

함을 제시한다. 또한 치매안심센터와 같은 지역사회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야 한다. 

여성 배우자의 세 번째 범주인 ‘남편의 존재에 대한 필요성

을 재인식함’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

는 남편이지만, 혼자 남겨지게 되는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을 표현하며 함께 있기를 원하였다. Kim [24]의 연구에서도 

배우자가 치매 환자지만 옆에 있는 것이 큰 의지가 되며 상호

작용을 지속할 수 있어 기쁘다 하였고, 한편 더 이상 환자를 돌

볼 수 없는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 여성 

배우자들은 남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으로 대처하였

고 결국 남편의 존재에 대해 다시 생각하며 돌봄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결과를 통해 관계의 단절에 대한 두려

움과 외로움이 여성 배우자들에게 존재하며, 돌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에 지역사회 자원 활용

의 확대와 부가적인 도움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여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 등의 제공이 필요함을 강조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남성, 여성 배우자

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른 가족의 경험으로 확대 적용

하는 데에 제한이 있으며, 본 연구의 참여자들 대부분이 건강 

및 경제적 상황이 비교적 양호했기 때문에 결과를 다른 사회

경제적 상황에 있는 치매 보호자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를 돌보는 남성, 여성 배

우자의 돌봄 경험 진술을 통해 선행 연구에서처럼 배우자 경

험을 한쪽 의견만으로 일반화하거나 배우자 모두를 통합적으

로 기술을 하지 않았다는 차별화가 있다. 또한 양쪽의 관점을 

두고 놓치고 있던 내용을 드러내고자 시도하였으며 심층적 탐

색을 통해 이해도를 높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

에서 도출된 범주 내용을 통해 향후 증가하는 배우자 돌봄에 

있어 남성, 여성의 힘듦과 적응을 이해하고, 돌봄에 도움이 되

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 제공 및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

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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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를 돌보는 남성, 여성 배우

자의 돌봄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현상학적 질적연구방법으로 

시행되었다. 연구결과, 남성 배우자들은 아내가 아프면서 돌

봄의 역할을 처음으로 맡아야 했기에 집안일 등 새로운 일에 적

응해야 했지만, 외부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긍정적

인 생각을 갖고 돌봄을 이어갔다. 결국, 돌봄을 위한 행동은 가

족에게 얻은 신뢰와 인정으로 이어졌고 그것은 지친 돌봄을 유

지하는 힘이 되었다. 반면 여성 배우자들은 기존의 돌봄 외에 

치매 남편을 돌봐야 했기에 육체적, 정신적 힘듦이 찾아왔지

만, 신앙에 의존하거나 가족 또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과 

활동을 통해 해소하며 돌봄을 이어갔다. 본 연구를 통해서 알츠

하이머 치매 환자를 돌보는 남성, 여성 배우자들의 경험에서 각

각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

었고, 배우자 성별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

이 달라져야 함을 보여주었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배

우자 특성에 맞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치매 

환자 돌봄의 어려움 완화와 돌봄의 질 향상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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